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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

(문의) 02-784-9862 

尹 장모, 연 600% 고리사채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판시되었는데

형사처벌 면한 것에 윤석열 후보 개입했는지 밝혀라
 

현안대응TF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동업자 안 모씨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서, 

최 씨가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한달에 50%, 연 환산 600%에 달하는 고리로 돈을 빌려준 

사실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사실을 밝혔다. 

해당 판결은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이다. 그간 국민의힘은 돈을 빌려주었다고만 할 뿐, 얼마

를 어떻게 빌려준 것인지 극구 감추어 왔고, 금번에 관련 판결문으로 구체적인 대여조건, 

즉, 현행법인 이자제한법을 위반해서 고리 사채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.

하지만, 국민의힘은 장모 최 씨의 명백한 형사범죄에 대해 사죄는커녕 ‘돈을 빌려주고 받

지 못해 피해를 보았다’는 한결같은 해명을 내놓았다. 도대체 어디에서 얼마를 손해보았

다는 것인가. 연환산 600%의 이자를 모두 다 받아야만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인가? 장모 

최 씨는 매번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정작 판결문에 의하면 40억원에 매수한 땅이 130억

원에 팔렸다. 90억원 전매차익은 모두 하늘로 날라갔다는 것인가.

긴말이 필요없다. 구구절절 엉터리 해명할 것이 아니라, 이자제한법을 위반해 월 50% 이자

로 빌려준 사실이 맞는지,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

지, 당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검사 사위인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을 받았는지, 왜 검

찰은 동업자만 기소하고 장모 최 씨는 고리 사채를 해도, 잔고증명서를 위반해도 아무런 

처벌도 하지 않았는지 그 비밀을 밝혀라. 

  

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연 600%의 불법 고리사채를 한 정황이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판시

되었는데도 형사처벌을 면한 것에 윤석열 후보가 개입한 것인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

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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